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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생산공장자회사전환물의
순천 단조 공장 경영 실패, 노동자에 책임 전가 시도 …“신규 투자 흑자 전환 노력해야”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

이 순천 단조 공장을 자회사

로 분사하겠다고 일방 발표

했다.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경영실패를 노동자

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이라

고 규정하고, 고용과 생존권 

사수를 결의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3월 4일 현대제철 순천 단조 

공장 앞에서 ‘순천 단조 공장 분사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

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와 화순, 광양, 순천 

등에서 많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

가해 마치 집회를 방불케 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3월 25일 주주총

회를 열고 4월 1일부터 순천 단조 공

장을 (가칭) 현대IFC라는 자회사로 전

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자회사 

분사에 대해 “현대제철은 구조조정

을 통해 기술력 부족과 경영 실패를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꼼

수이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제철 순천 단조 비정규직지회

는 ▲자회사 전환 중단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제철 산

하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전술로 분사 후 자

회사 설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기

자회견을 시작하며 “현대차 자본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순천 

단조 공장 매각을 시도하고,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은 내팽개

치고 있다”라며 “지금 이 공장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 투쟁에서 반드

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한 달에 하루 쉬며 지킨 공장” 

장영석 노조 현대제철 순천 단조 

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단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주에 하

루, 동료가 일이 있으면 한 달에 하

루만 쉬어가며 부족한 기술과 낡은 

시설을 오로지 회사에 대한 헌신으로 

감당해 왔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장영석 지회장은 “사측은 한밤중

이든 새벽이든 연락이 오면 

공장으로 출근했던 노동자들

의 생존권마저 외면하고 있

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장은 “순천지역 투쟁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연대해 투쟁하겠

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순천 단조 공장

은 주로 선박용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다. 단조 공장은 높은 노동강도와 

분진 등 근무 조건이 나쁘기로 유명

하다.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이 공장을 관리하지만, 직접 생산

은 세 개 하청업체 소속 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5년 SPP율촌

에너지를 인수하고 2,300억 원을 투

자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금형강 테스트가 

계속 실패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 단조공장은 유동자산이 1,976억 

원이다. 유동부채 714억 원과 재고자

산 1,637억 원을 빼면 부채만 375억 

원이 남는다. 현대제철 자본은 결국 

자회사를 만들어 부채를 떠넘기고 피

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

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